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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

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

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

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

를 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elecommunication cost have been increasing successively in Korean hoseholds and its level is

high now. Even though here are a lot of issues related to the high bill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plausible solutions have not been provided yet. 99% of Koreans use

mobile phones and it is the highest rate in the world, but bill is relatively high. This situation

may be brought by the government policy selection that it supports three mobile telecom

companies systems. Thus least efficient company should be supported to sustain by pricing

policy and MVNO cannot come into the market. The government can make mobile pricing

system consider revenue and cost only in proper manner and constrain marketing cost in the

rational level. And it can reduce mobile bill levels and selection rights of consumers by

restraining too much complicated bill system. Fairness of mobile phone bill levels could be

achieves by mobile telecommunication structure improvement through active MVNOs and

reduction of excessive marketing costs. Mobile bills can be made more acceptable if the base is

measured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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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

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

게 하는 반면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의 비중

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관련 비용

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서비

스 회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패키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주

장한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의 지급이 공정거래

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지급수준이 과도할

경우 이를 단속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수준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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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9

가

입

자

SK텔레콤 2,197 2,303 2,427 2,571 2,650 2,651

KT 1,372 1,437 1,502 1,604 1,625 1,596

LG유플러스 781 821 866 902 936 981

MVNO - - - - 40 100

계 4,350 4,561 4,794 5,077 5,251 5,328

점

유

율

SK텔레콤 50.5% 50.5% 50.6% 50.6% 50.5% 49.8%

KT 31.5% 31.5% 31.3% 31.6% 30.9% 30.0%

LG유플러스 18.0% 18.0% 18.1% 17.8% 17.8% 18.4%

MVNO - - - - 0.8% 1.9%

지, 요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되는 패

키지요금제가 실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

키고 있는지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것인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동통신 요금제 및 이용내용 현황을

파악하고, 통신요금수준이 적정한지와 패키지 상

품, 보조금 제공 및 요금제의 유사성과 이동통신

관련 정부정책의 타당성 등 이동통신요금의 적정

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

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동통신 요금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표 1>과 같

이 2007년 4,350만명에서 2012년 9월 5,328만명으

로 5년간 23% 가량 증가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이통3사라 할 수 있는 SKT, KT,

LG유플러스가 2012년 현재 대략 이동통신 가입

자의 50%, 30%, 18% 가량을 점유하면서 3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5년간의 흐름을 보면 3사의

점유율이 거의 변동이 없다. 2011년부터 등장한

가상이동망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가입자수가 2012년말 1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약 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

<표 1>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수

자료: 통신서비스 가입자수(2012. 12),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이통3사의 요금제는 거의 유사하며 미세한 차

이만을 보이고 있다. 2012년말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스마트폰은 SKT의 경우 <표 2>과 같이

34,000원, 44,000원, 54,000원, 64,000원, 79,000원,

94,000원의 요금제가 있는데 KT는 79,000원 대신

78,000원 요금제가 있고 LG유플러스는 그 대신

74,000원 요금제로 대체되어 있다. 다만 음성, 문

자와 데이터의 기본제공량이 약간씩 다르게 구성

되어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LTE의 경우 34,000원,

42,000원, 52,000원, 62,000원, 72,000원, 85,000원,

100,000원의 요금제 구성과 제공내용은 이통3사가

거의 동일하다[2].

<표 2> 이동통신요금제-SKT(2012년 말 기준)

요금제명
월정액

(원)
기본 제공량

음성

(분)

문자

(건)
데이터

올인원 34 34,000 150 200 100MB

올인원 44 44,000 200 250 500MB

올인원 54 54,000 300 250 무제한

올인원 64 64,000 400 450 무제한

올인원 79 79,000 600 650 무제한

올인원 94 94,000 1,000 1,050 무제한

LTE 34 34,000 120 200 550MB

LTE 42 42,000 180 200 1.1GB

LTE 52 52,000 250 250 2GB

LTE 62 62,000 350 350 5GB

LTE 72 72,000 450 450 9GB

LTE 85 85,000 650 650 13GB

LTE 100 100,000 1,050 1,050 18GB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답변자료

III. 글로벌 이동통신관련 지출 현황

닐슨사의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February 2013)에 따르면 <표 3>과 같

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

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영국(97%), 이탈리

아(97%), 미국(94%)이 다음을 잇고 있다. 이동전

화 사용자의 스마트폰 보유률도 우리나라가 67%

로 가장 높고 중국(66%), 호주(65%), 이탈리아

(62%), 영국(61%) 순이다. 소득수준에 비하여 중

구의 이동전화보유율과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데이터플랜 이용율은 미국이

96%로 가장 높으며 한국(89%), 영국(85%), 호주

(81%) 순이다.

<표 3> 주요국의 이동전화 보유현황

(단위: %)

국가 이동전화
보유율

이동전화 유형 데이터플랜
이용율

스마트
폰

멀티미디
어폰 피처폰

호주 86 65 4 31 81

브라질 84 36 21 44 43

중국 89 66 9 25 77

인도 81 10 9 80 57

이탈리아 97 62 11 27 57

러시아 98 37 11 51 43

대한민국 99 67 10 23 89

터키 19 20 61 49

영국 97 61 9 30 85

미국 94 53 9 38 96

자료: The Nielson Company,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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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의 스마트폰 사용요금과 GNI

국가
월사용요금

(스마트폰)
1인당 GNI

금액(원) 

A

순위 

B

US$

C

순위

D
A/C B-D

호주 58,000 2 49,130 1 1.3% 1

브라질 28,150 6 10,720 7 2.8% -1

중국 17,900 9 4,940 9 3.9% 0

인도 10,300 10 1,410 10 7.9% 0

이탈리아 32,100 5 35,290 4 1.0% 1

러시아 18,000 8 10,730 6 1.8% 2

대한민국 55,000 3 20,870 5 2.8% -2

터키 18,400 7 10,410 8 1.9% -1

영국 42,100 4 37,840 3 1.2% 1

미국 103,600 1 48,620 2 2.3% -1

단순평균 38,355 22,969 2.7%

주: 1인당 GNI는 2011년 US$ 금액

주: 월사용요금, GNI의 원화환산은 2013년 3월

15일, $1=1,114원 기준

자료: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February 2013)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February 2013) 자료에 의하면 <표 4>와 같이

우리나라의 월사용요금은 상대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GNI)대비 2.8%이다.1)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월사용요금은 55,000원으로 조사대상 10개국중 3

위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5위로 스마트폰 사용요

금은 소득순위에 비하여 2단계 높다. 우리나라보

다 스마트폰 요금의 소득대비 비율이 높은 나라

는 개발도상국인 인도와 중국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율이 67%인 반면, 이

나라들은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아직 8%,

59%에 그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이 상위 소득자

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

므로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자의 부담만을 생각한

다면 우리나라 사용자의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

임을 알 수 있다[3].

IV.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요금

체계 뿐만아니라 그들의 경영성과, 경영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 및 경쟁저해요소, 정부정책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1.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부담현황

1) 1인당 GNI는 세계은행의 최신자료를 사용하였는데 2011

년말 금액이며 GNI와 스마트폰사용요금의 비율은 US$를

$1=1,114원 기준으로 환산한 후 1인당 GNI를 12로 나눈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변

경하는데에 장벽이 존재할뿐더러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구조가 유사하여 변경의 실익 크지 않다

는 점도 시장의 원활한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라

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정액요금제의 요금별

이용분포를 보면 <표 5>과 같이 2010년초에는 스

마트폰요금제중 35,000원 요금제의 이용비율이 높

다가 2011년부터는 55,000요금제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이는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데이터의 이

용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4][5][6][7][8][9].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중 2011년 상반기까지의

35,000 미만 요금제와 2011년 하반기 이후의

34,000원 미만 요금제는 주로 MVNO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현황(%)

(단위: 원, %)

시기
35,000

미만
35,000 45,000 55,000 65,000

75,000

이상
2010. 5 40.4 38.0 9.9 7.5 4.2
2010. 11 25.0 34.4 29.0 6.6 5.0
2011. 5 0.7 20.8 25.5 44.4 4.7 3.9

34,000

미만

34,000

~44,000

44,000

~54,000

54,000

~64,000

64,000

~74,000

74,000

이상
2011. 11 0.4 20.0 18.9 52.6 5.2 2.9
2012. 5 7.5 17.5 21.6 40.8 9.0 3.6
2012. 11 8.1 20.8 16.9 38.7 11.2 4.3

자료: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 이통3사의 경영현황

이동통신3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을 보면 <표

6>과 같이 SK텔레콤의 경우 감소추세이기는 하

나 2011년 13.3%로 대기업평균인 5.3%의 2.5배에

이르고 있고 KT도 9.0%로 2배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11][12][13].

<표 6>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

(단위: 10억원)　 　 2005 2008 2010 2011

매출액

KT 11,877 11,784 20,326 21,990

SK텔레콤 10,161 11,674 15,599 15,988

LG유플러스 3,509 4,797 8,498 9,251

영업

이익 　

KT 1,659 1,113 2,007 1,973

SK텔레콤 2,653 2,059 2,285 2,131

LG유플러스 359 499 652 283

영업

이익율

KT 14.0% 9.4% 9.9% 9.0%

SK텔레콤 26.1% 17.6% 14.7% 13.3%

LG유플러스 10.3% 10.4% 7.7% 3.1%

대기업평균 5.9% 5.8% 6.5% 5.3%

자료: 이통3사의 감사보고서 각년도

주: 억 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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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통신요금체계의 적정성 관련 논점

정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후발기업의 비

용을 보전할 만큼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

실상 최저가격제(bottom price policy)를 암묵적으

로 도입하였다. 가상 이동망 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자사 소유의

주파수 대역과 네트웍 기반시설을 갖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운영사업자들을 가리

킨다. MVNO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 대신에,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여분의 대역폭이

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자사의 고객들에게 재판매

한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 통신망을 갖춘 후발사

업자의 진입을 유도하여 이통3사체제를 만들기

보다는 통신망공유를 통하여 조기에 MVNO를 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 경우에는 이동통신망의 중복설치, 보조금의과

열 등 과다한 마케팅 비용의 지급을 통한 비용의

상승을 막을 수 있어 통신비를 낮은 수준에서 유

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MVNO는 주로

GSM 기반의 유럽회사들이 많았지만, 미국 내에

서 단순 재판매 회사들을 중심으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MVNO 업

체들과 협력함으로써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서

도 여분의 시설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층

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MVNO는 2011년에 와서야 도입되

었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이동통신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

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

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

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

는 경영의 효율성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

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

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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